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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로 88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간호학 이론 수업에 총 4회기(8

시간)를 적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3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빈도와 pari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적용 후 학습동기 (t=12.7, p<.001)는 적용 전보다 유의

하게 감소하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t=-3.01, p<.001)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비판적 사고성향 (t=-.51, p=.606)은 증가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습동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학습동기를 향

상 시킬 수 있는 플립러닝 교수 –학습법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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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on learning motiv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is study used a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Participants were 88 nursing students. The flipped learning was provided for 4 times(8 hours) 

in adult nursing.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rch 5 and June 8, 2018.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aried 

t-test using SPSS/WIN 23.0. The results showed that learning motivation (t=12.7, p<.001)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levels before flipped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t=-3.01, p<.001)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levels 

before flipped learn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51, p=.606) was higher than levels before flipped 

learning but was no significantly.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the flipped learning has proven to be influential 

educational program for improving the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The 

flipped learning was an effective teaching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ut Learning motivation is decreas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flipped learning that can improve learning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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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이론교육과 임상실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론교육은 근거기반 실무적용을 위한 것으로

[1], 이론에서 학습한 내용을 임상실습에 적용하도록 하

고 있다. 임상실습교육은 간호학의지식, 기술, 태도와 관

련된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2],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17)에서는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

공지식을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를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학습성과로설정하여 임상

수행능력을 간호대학생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역량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무에 필요

한 비판적 사고, 전문직 기술 및 의사소통기술을 포함하

는 통합적인 능력을 말한다[2].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을 임상실습 시통합적으로 실

무에 적용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이론교육이 단순

한 정보제공이나 암기식 교육으로 정답을 찾는 수용적

학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스스로조직적으로 탐구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결론을 유추하는연습이 이루

어지 않았기 때문이다[3]. 이러한 수용적 학습으로는 복

잡한 임상상황의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능력, 임상판단 및 수행능력을 갖추기는 힘

들다[3]. 그러므로이론교육에서 다양한교수법을 적용하

여 배운 지식을 실무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플립러닝은 거꾸로 교수-학습법으로 학생들이 교수자

가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강의를 듣는 전통적 수업에서

벗어나 수업 전 교수자가 제공하는 수업활용 전략에 따

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전학습을 하고, 수업 중에는 학

습된 지식의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학습방법이 구성되도

록 하는 교수-학습법이다[4]. 플립러닝은 학습자들이 사

전학습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되고, 토론과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지식과 정보를 탐색, 공유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습법이다[5].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론교과목에 플립

러닝을 적용 후 그 효과를 본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간호

학에 매주 1회 2시간 총 13회 적용한 연구[6]에서 그룹토

의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의사소통능력[6]이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간호

학에서 임신, 분만 및 산욕간호 수업에 총 6회 적용시 수

업의 집중도 및 이해도가 향상되고, 예습을 통한 능동적

학습 참여로 학습동기가 향상 되었으며, 토론을 통한 동

료 간 상호협력 등으로 학습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3]. E-book 기반으로 총 8회 지역사회간호학에

적용한 연구[5]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 효

능감 및 전공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교과목에 플립러닝을 적

용 후 그효과를본 연구를 살펴보면건강사정및 실습교

과목에서 6차시 18시간을 적용시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

고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이향상된것으로나타났으며[7],

정신간호학 임상실습교육[8]에서 2주간 4회기 총 12시간

적용시 학습수행도 및 핵심역량이 향상되고, 기본간호학

실습에 적용시 자기주도학습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

되었고[9], 실습참여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10].

이상의 결과를 볼때 플립러닝 교수- 학습법이 간호대

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나

타나 간호교육에서 플립러닝 교수 -학습법의 적용을 확

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3

학년 1학기 성인간호학 이론수업에서 호흡기 영역 중 폐

렴, 결핵, 천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4개의 질환에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간호학 이론수업에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을 적용 후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

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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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설계

성인간호학 이론수업에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을 적용

후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실험설계인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연구의 대상자는G도소재 C시에 있는 간호학과에

서 3학년 1학기 성인간호학 II 교과목을 수강하는 3학년

간호대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2학년 2학기 성인간호학 I 이론교과목에서 소화기계 영

역과 근골격계 영역을 기존 강의식 수업 방식으로 수강

후 3학년 1학기 성인간호학실습I (겨울방학때)을 이수한

상태이다. 3학년 1학기에 성인간호학 II 교과목에서 호흡

기·신경계영역 이론수업 후 3학년 2학기에 성인간호학실

습 II (호흡기· 신경계 실습)를 예정 중인 학생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1]에서 플립러

닝 적용 후 효과가 중간효과 크기로 나타나 효과크기를

.50, 유의수준 .05, 검증력 .95로 설정하였을때 54명으로

계산되었다[12]. 이에 3학년 전수인 115명을대상으로 자

료수집을 하였으며, 플립러닝 전과 후의 서명이 일치하

지 않은 27부를 제외한 8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본 연구에 적용한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은 C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2017년 Flipped Learning 교과목 개

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자는 플립

러닝 운영관련 2박 3일의 동계연수를 수료하였으며, 플

립러닝 수업설계는 교육학 교수 1인과 동계연수시 플립

러닝 수업설계 발표 및 피드백을 통해 최종 설계되었다.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적용은 3학년 1학기 성인간호

학 II 교과목 2학점, 15차시 30시간 중 4차시 8시간 운영

되었다. .성인간호학 II 교과목의 호흡기 영역 중 우리나

라에서 대상자의 질환의 빈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질

환인 4개(폐렴, 결핵, 천식, COPD)를 대상으로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였다. 활용매체는 강의 PPT 및 강

의 동영상을 활용하였다.

폐렴과 결핵 2개의 질환의 수업 전 활동은 폐렴, 결핵

강의 PPT를 대학의 블랙보드에 탑재하여 미리 예습을

하도록 하였다. 수업 중 활동은 질환의 원인, 병태생리,

증상 및 징후, 진단, 치료, 간호에 대해 10문제 수시고사

를 시행하고, 팀별 협력하여 문제에 대한답은 찾는 활동

후 팀별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수업 후 활동은 관련 질

환의 실제 임상사례를 제시한 후 조별활동을 통해 간호

문제에 대한 Concept Map를 작성하여 조별과제로 제출

하도록 하고 토의 ·토론보고서 및 성찰일지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천식과 COPD 2개 질환의 수업 전 활동은 강의 동영

상을 청취하도록 하고, 수업 중 활동은 10문제의 수시고

사로 사전 학습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사례를 제시하여

조별 협력학습을 통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간호과정 적용에서는 교과서의 질환에 대한 이론적 내용

과 비교하여 사례대상자의 원인, 증상, 진단과 치료, 간호

에 대한Concept Map을작성하도록 하고간호진단, 간호

목표 및 간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플립러닝 교수

–학습법에 활용된 임상사례는 전년도 성인간호학실습

에서 사례연구에 활용된 실제 임상사례를 활용하였다.

임상사례에서 자료수집, 간호진단, 간호목표 및 간호계획

이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임상

사례를 문헌고찰과 비교함으로써 사례에서 빠진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음 학기의 성인간호학실습 II

교과목에서의 간호과정 적용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함이

다. 수업 후 활동으로 수업단계에서 토의된 간호과정을

정리하여 조별과제로 제출하고 토의 ·토론보고서 및 성

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일반적 특성 조사지 

간호대학생의성별, 연령, 종교, 대학생활만족도, 간호

학과 만족도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4.2 학습동기 

Keller[13]의 The Course Interest Survey도구를

Han[14]이 번안·수정한 도구를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 하위 영역으로,

주의집중 8문항, 관련성 9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

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Han[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5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6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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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학업적 자기효능감 

Kim과 Park[15]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학업적 자기효

능감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 하위영역으로 자

신감 6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

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4～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4이었다.

2.4.4 비판적 사고 성향 

Yun[1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개

하부영역으로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

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

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

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

발당시 Cronbach’s α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5이

었다.

2.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자료는 2018년 3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수

집하였다. 설문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연구참여 동의서

에 서명을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

였다. 배부된 115부의 설문지 중 플립러닝 전· 후의 서명

이 일치하지 않은 27부를 제외한 88부(76.5%)가 최종분

석에 이용되었다.

2.6 자료분석

수집된자료는 SPSS 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은 빈도와 백분율,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과표준편차로 분석하

였다.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적용전· 후의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

이는 pari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81명(92.0%), 연령은 20세 이하가 45(51.1%)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가 60명(68.2%)이었고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38명(43.2%), 간호학과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4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aracteristics of Subjects
(N=8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7(8.0)

Female 81(92.0)

Age

≤20 45(51.1)

21~22 37(42.0)

23≥ 6(6.8)

Religion
Yes 28(31.8)

No 60(68.2)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atisfied 37(42.0)

Neutral 38(43.2)

Dissatisfied 13(14.8)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Satisfied 44(50.0)

Neutral 35(39.8)

Dissatisfied 9(10.2)

3.2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적용 전 · 후 간호대

학생의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비판

적 사고성향의 차이 

플립러닝 교수 – 학습법 적용 전· 후의 제 변수들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학습동기는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적용 전 3.54±0.22

점에서 적용 후 3.16±0.14점으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2.7, p<.001). 하위영역 중 주의

집중은 적용 전 3.21±0.30점에서 3.29±0.22점으로 증가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1.57,

p=.117), 관련성은 적용 전 4.05±0.39점에서 적용 후

3.21±0.24점으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16.8, p<.001). 자신감은 적용 전 3.26±0.29점

에서 적용 후 2.84±0.24점으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0.10,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적용 전

2.94±0.33에서 적용 후 3.06±0.19점으로 증가하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01, p=.003).

비판적 사고성향은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적용 전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 257

3.43±0.31점에서 적용 후 3.46±0.32점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92, p=.359).

4. 논의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1

학기 성인간호학 이론 교과목에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을 개발하여 적용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 2학기 성인간

호학 실습교과목에 실무지식으로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

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습동기는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적용 전 3.54점(범위1~ 5점)에서 적용 후 3.16점으로감소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학습동기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주의집중은 적용

전 3.21점에서 적용 후 3.29점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관련성은 적용 전 4.05점에

서 적용 후 3.21점, 자신감은 3.26점에서 2.84점으로 감소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Gu[10]의

연구에서 학습동기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부분적으로지지한다. 그러나 임신, 분만및 산

욕간호에서 8주간 16시간 플립러닝의 적용한 선행연구

[3]에서 학습동기와 하위영역인 주의집중, 관련성 및 자

신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

다. 국내 플립러닝의 학습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연구[11]

도 학습동기가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어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학습동기는 학습과 관련된 행동이

촉발되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노력하며 학습행동

을 일으키게 하는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다[13]. 본 연구

에서 학습동기가 감소한 것은 학부 과정에서 플립러닝

교수 – 학습법을 처음 접해본 것과 전공필수 교과목인

성인간호학 중 호흡기의 중요한 질환에 대한 적용에 대

한 부담감으로 학습동기가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

상자들이 ‘교수님의 수업은 좋았으나 수업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교수님의 수업만으로 만족하는 과목이었

는데 플립러닝을 도입하면서 진도에 쫓기듯이 수업하기

도 하였고도움이 되지 않았다.’ ‘과제가너무 많았다.’ ‘플

립러닝 수업이 많이 아쉬웠다.’ ‘플립러닝을 3학년과 4학

년에게 시험 삼아 도입하는 것은 이미 갖추어진 체계에

대해서 혼란만 야기했다.’로 기술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해준다. 그러므로 향후 플립러닝 교수 –학습법 설계시

는 전공기초 교과목에서 먼저 적용 후 전공필수교과목으

로의 적용을확대하는 것이 권장되며, 본연구에서는 4가

지 질환에 대해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을 시도하였는데

향후 1~ 2개의 질환에 대해 적용하여 학습자들의 부담감

을 감소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동기의 하

위영역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학습동기의 하위 영역

중 주의집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은 학

습의 선행조건으로 플립러닝 교수 –학습법이 대상자의

감각추구적인 요구와 지식 추구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관련성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학습에 활용된 임상사례의 내용의 부족이 그 원인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신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임상사례에 단계별 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론을 실제 사례에 잘 적

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립러닝은 유연성 있는 환경, 학습문화, 의도적인 학

습내용, 전문교수자라는 4가지 특성을가지고있다[9]. 유

연성 있는 환경은 다양한 학습방식이 허용되며 그룹학습

이나 개별학습을 학습단원에 맞추어 재조정하며 융통성

있는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

래 학습설계시는 호흡기계의 4가지 질환에 대하여 미리

Variables Categories
Pre Post

t p
Mean±SD Mean±SD

Learning motivation 3.54±0.22 3.16±0.14 14.35 p<.001

Attention 3.21±0.30 3.29±0.22 -1.75 .083

Relevance 4.05±0.39 3.21±0.24 18.8 p<.001

Confidence 3.26±0.29 2.84±0.24 10.64 p<.001

Academic self-efficacy 2.94±0.33 3.06±0.19 -4.02 p<.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3±0.31 3.46±0.32 -.92 .359

Table 2. Effect of Lessons using Flipped Learning on Learning motiv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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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제작하여 블랙보드에 탑재하여 사전학습을 하

도록 유도할 예정이었으나 동영상 촬영이제때 이루어지

않아 2개의질환에 대해서는 강의 PPT로 이론 학습을대

체하고, 2개의질환에 대한동영상도 시간이 촉박하게 제

작되어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질환에 대한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기에는 부족하여 학습동기가 감소한 것으

로 생각된다. 대상자들도 ‘인터넷 강의처럼 반복해서 학

습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강의 PPT나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웠다’. ‘플립러닝이 너무 불편해서 오

히려 학구열을 떨어뜨린다’. ‘어려운 내용들을 시험 먼저

치고 수업을 하니 공부할 때 힘들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플립러닝 교수 – 학습법 적용시는 시각

적이며 청각적이고 역동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매체

를 제공하여이론적내용을완전히이해할수 있을때 까

지 반복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립러닝시 동영상 강의는 10-15분 정도가 적

절하나 본 연구에서의 동영상 강의는 40-50분으로 너무

길게 제작되어 학습동기를 충족시키기에 적당하지 않았

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수업 전 활동인 사전학습

내용을적절하게조정하여계획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사례를 이전 학기의 성인간호학실

습의 실제 임상사례를 활용하여 적용하도록하였는데 사

례의 내용 부족과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대상자들의

능력의부족 등으로 학습동기가감소한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사례의 완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과 학

습자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플립러닝을 활용한 건상사정 및 실습교육의 연

구에서[7] 학습만족도가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플립러닝 교수 – 학습법 적용시 학습만족도

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학습동기

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Oh[17]의 연구에서 간

호대학생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유인체나 보상에 의해

열심히 하는 학습동기는 높았지만, 외적 간섭 없이 스스

로 학습내용을 계속해서 학습하고자 하는계속동기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특성에 맞게

플립러닝 교수 – 학습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학습동기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질의· 응답과 토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적용 전

2.94점에서 적용 후 3.06점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 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

로 지역사회 간호학 수업에서 E-book 기반 플립러닝을

7회차 적용한 선행연구[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성인

간호학이론 수업에서 총 13회, 매회 2시간을 플립러닝을

적용한 연구[6]에서 학업적자기 효능감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Gu[10]의 연구에서는 플립

러닝 적용 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건강사정 및 실습에서 6

차시 18시간 동안 플립러닝을 적용한 lee와 Eun[7]의 연

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증가되고, 3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수업에서 1-7주차는 성찰일지를 적

용한 수업을 운영하고, 9-15주차는 플립러닝을 운영한

연구[4]에서 보건교육자기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학업적 자기효

능감은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

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된 능력으로[18],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조별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4]. 대상자들이 ‘과제가 많아

힘들었지만 미리 공부해온 후에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이

해가 잘되었다‘고 기술하고있고, 본연구에서 실제 임상

사례에 대한 이론 적용과제를 통해 다양한 도전적인 과

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적용 전

3.43점에서 3.46점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5, 7, 9]에서 비판적 사고성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국내 플립러닝의 학습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을 한 선행연

구[11]에서 플립러닝 처치 기간이 7~ 8주일 때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4주간 8시

간 플립러닝 교수- 학습법 적용한 상태로 비판적 사고성

향을 향상시키기에는 짧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

상자들도 ‘임상사례의 내용이 부족하였다.’ ‘정보가 조금

더 풍부한 임상사례를 주었으면 좋겠다.’로 기술하고 있

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임상사례가 실제 간호대학생의

실습 임상사례를 그대로 활용한 관계로 사정이나 자료부

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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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룹토론과 과제시 임상사

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론과 비교하여 사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 추가하도록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대

상자들의 적용능력 부족과 디브리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으로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향후 플

립러닝 교수 – 학습법 적용시는 다양하고 완성도가 높

은 임상사례를 활용할 것과 간호과정 적용 부분의 디브

리핑을 강화하여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 시킬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일반

화를 하기에는 제한이 있는점과 플립러닝 교수-학습법

의 효과를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측정하지 못한 점에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론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실무에

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성인간호

학 이론교육에 플립러닝 교수 –학습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것에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성인간호학 이

론수업에서 4차시 8시간 플립러닝 교수 –학습법 적용

후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단일군 사전-사후설

계 실험연구이다. 연구결과 플립러닝 교수 – 학습법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동기는 플립러닝 교수 – 학

습법 적용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연구와 간

호대학생의 학습동기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플립러닝 교

수– 학습법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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